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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이 연구의 목적은 생활체육 참여정도가 지체장애인의 객체화된 신체의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규

명하는데 있다. 연구대상은 A시에 거주하면서 생활체육에 참여하고 있는 지체장애인들 221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자료처리는 SPSS 21.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빈도분석, 요인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구체적인 요인에 대한 분석은 독

립t검증과 일원변량분석 및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모든 통계적 유의 수준은 .05로 설정하였다. 연구결론으로는

첫째, 지체장애인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성별(남성), 연령별(40대, 50대), 장애등급별(4급)에 따른 객체화된 신

체의식 수준에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지체장애인의 생활체육 참여정도(운동기간, 운동시

간, 운동강도)는 객체화된 신체의식의 신체 수치심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으며, 신체 감시성에서는 운동기간, 신체

수치심에서는 운동강도, 통제신념에서는 운동시간이 각각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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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the degree of participation sport for how this affects

the objectified body consciousness of the Physically Disabled. The subjects were enrolled in the members

participating in the sport for the disabled, while 221 people living in the city A. Data processing was carried

out frequency analysis, factor analysis using SPSS 21.0 program, the analysis of the specific factors

independent t-test and the way analysis of variance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was carried out. All

statistical significance level was set at .05. First, population, gender (male), age of the sociological

characteristics of the handicapped (40, 50), the objectification of the body consciousness level of the

disability rating (Level 4) showed that a positive effect. Second, there are life sports participation rate

(exercise duration, exercise time, exercise intensity) has positive effects on the body shame of objectification

of the body consciousness of the handicapped, the body monitoring Exercise Period, the body shame, the

intensity of exercise, control beliefs this exercise showed that each time a positive imp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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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지체장애인들의 신체활동은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적

발달을 도모하고 자신의 장애에 대해 긍정적으로 수용함

과 동시에 건강한 삶의 영위라는 측면에서 큰 의미가 있

다[1]. 이들에게 있어서 장기적이고 규칙적인 운동은 신

체적 기능 향상과 더불어 심리적 안정 등과 같은 긍정적

인 변화를 이끌어 낸다는 연구결과들이 제시되고 있다

[2,3,4]. 이러한 적극적인 신체활동 참여는 건강을 위한

최적의 방법으로써 삶의 질적 수준을 높이며, 안정된 삶

과 적극적인 삶을 위한 방법적인 측면에서 신체활동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지속적인 생활체육의 참여가 이루어

져야 할 것이다.

Sherrill[5]는 지체장애인들의 낮은 신체활동에 대해

지적하면서 이는 곧 자기개념, 자아효능감, 자신감 등의

결여와 연결됨으로써 다양한 형태의 심리적 문제점을 초

래할 수 있다고 하였으며, 김성진[3]은 신체활동 참여를

통한 원만한 대인관계 형성 등을 통하여 손상된 자아를

극복할 수 있다는 삶의 질적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하였다. 신체활동을 통한 다양한 기회의 접근은

결과적으로 비장애인과 대등한 입장에서 경쟁할 수 있으

며, 이를 통해 자신감과 자아효능감 등의 회복은 결과적

으로 사회적응능력의 향상을 가져다주며, 이는 곧 사회

통합 수단으로써의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6].

적극적인 신체활동을 위한 생활체육의 참여는 삶의

질적 향상을 가져온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를 통

하여 자기 자신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고 신체와 결부

된 심리적 요인에 대한 분석은 매우 의미가 있다. 이러한

점에서 심리적 요인으로 객체화된 신체의식(Objectified

body consciousness: OBC)을 들 수 있다. 여기서 “객체”

는 다른 이들로부터의 시선이나 평가, 관찰하고 이를 통

해 이상적인 표준에 도달할 수 있다고 믿는 신념을 말한

다. 다시 말해서 자신이 불가능한 문화적 신체표준을 내

면화하고 이를 자기 자신의 것으로 믿고 도달 가능하다

는 신념을 갖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며, 신체 감시성, 신체

수치심, 통제신념의 요인이 있다[7]. 지체장애의 경우, 신

체적 기능의 감소는 결국 2차적인 신체적, 심리적 장애

등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신체활동을 통하여 자기 자

신의 신체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더불어 지속적인 움직

임을 가져옴으로써 낮은 신체적 기능의 수준을 최대한

신장시킴과 동시에 지속적인 운동참여를 통한 심리적인

효과성을 지속적으로 이끌어내어야 한다.

최근의 지체장애인과 생활체육에 관한 연구동향을 살

펴보면, 참여제약과 자립생활에 관한 연구[8,9,10], 자신

감과 생활만족도에 관한 연구[11,12], 운동정서와 심리적

복지감[13,14] 등이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연구들

은 장애를 겪고 있는 이들의 신체상에 대한 직접적인 관

련성이 부족하고 대다수의 연구들이 운동을 통한 효과성

에 주안점을 두었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이 연구에서는

지체장애인들의 신체상 즉, 자신의 신체적 수준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생활체육에 참여함으로써 가질

수 있는 심리적 변인들을 구체적으로 분석해 본다는 점

에서 이 연구의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이 연구의 목적은

생활체육 참여정도가 지체장애인의 객체화된 신체의식

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규명해 봄으로써 지체장애

인들의 적극적인 생활체육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토대

를 마련한다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다.

이 연구의 구체적인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지체장애인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객체화

된 신체의식에는 차이가 있는가?

둘째, 생활체육 참여정도(운동기간, 운동시간, 운동강

도)에 따른 지체장애인의 신체 감시성에는 어떠

한 영향을 미치는가?

셋째, 생활체육 참여정도(운동기간, 운동시간, 운동강

도)에 따른 지체장애인의 신체 수치심에는 어떠

한 영향을 미치는가?

넷째, 생활체육 참여정도(운동기간, 운동시간, 운동강

도)에 따른 지체장애인의 통제신념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2. 연구방법

2.1 연구대상 

이 연구의 대상은 A시에 거주하면서 생활체육에 참여

하고 있는 지체장애인들을 모집단으로 설정하여 편의 표

집방법(convenience sampling)으로 250명을 대상으로 하

였다. 질문지의 적합성에 대한 검증을 통하여 이중기입

과 기입누락 등의 부적합한 질문지 29부를 제외한 221명

의 자료를 최종적으로 분석하였으며, 연구대상자의 구체

적인 인구사회학적 현황은 <Table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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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Demographic characteristics
Variables Division Frequency ratio(%) total(%)

Gender
male 122 55.2

221(100)
female 99 44.8

Age

20's 37 16.7

221(100)
30's 64 29.0

40's 73 33.0

50's over 47 21.3

Disability
rating

1 grade 45 20.4

221(100)
2 grade 77 34.8

3 grade 53 24.0

4 grade over 46 20.8

Exercise
term

1year under 38 17.2

221(100)

1∼2year 40 18.1

2∼3year 71 32.1

3∼4year 37 16.7

4year over 35 15.8

Exercise
time

1hours under 44 19.9

221(100)
1∼2hours 73 33.0

2∼3hours 58 26.2

3hours over 46 20.8

Exercise
degree

Not difficult at all 48 21.7

221(100)

Some himdeum 51 23.1

usually 55 24.9

Himdeum 54 24.4

Very himdeum 13 5.9

2.2 조사도구 

2.2.1 객체화된 신체의식 질문지

객체화된 신체의식을 측정하기 위하여 McKinley와

Hyde[7]가 개발하고 이를 김완석, 유연재, 박은아[15]가

한국 실정에 적합하게끔 수정․보완하고 김정숙[16]이

제시한 질문지를 사용하였다. 하위요인은 신체 감시성

(body surveillance), 신체 수치심(body shame), 통제신

념(control belief)의 3가지 하위요인 16문항으로 구성되

어 있으며, 각 문항은 5점 ‘매우 그렇다’에서 1점‘전혀 아

니다’의 5단계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2.2.2 검사지의 신뢰도와 타당도

객체화된 신체의식 질문지에 대한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Table 2>와 같으며, 분석결과 KMO의

값이 .679로 나타났으며, Bartlett의 구형성 검정의 결과

유의확률이 .000(p<.05)으로 자료가 요인분석을 실기하

기에 타당함을알 수 있다. 따라서 요인분석 결과, 고유값

1.0을 기준으로 신체 감시성, 신체 수치심, 통제신념의 3

가지 하위요인 9문항으로 분류되었으며, 요인적재량은

.59∼87, 전체설명변량은 66.39%로 나타났다. 요인별로는

신체 감시성 .83과 신체 수치심 .87 및 통제신념 .81로 나

타나 신뢰도와 타당성이 확보되었다.

<Table 2> Factor analysis and reliability 

question
Body 

surveillance
Body
shame

Control
Beliefs

A1 .86 .21 .10

A2 .85 .14 .22

A3 .64 -.13 -.46

A4 .59 -.04 .10

B1 .19 .85 .05

B2 .04 .82 .21

B3 -.07 .69 -.26

C1 .01 .06 .87

C2 .35 -.09 .70

Eigen 2.37 1.97 1.63

Distribution 26.35 21.87 18.17

cumulative
distribution%

26.35 48.22 66.39

Cronbach's α .83 .87 .81

χ²=77.949, df=36, p<.001, KMO=.679

2.3 조사절차 

이 연구에서 사용한 질문지는 A시의 B장애인체육회

와 C장애인스포츠센터에 내방하는 지체장애인들로 질문

지 작성에 따른 취지와 목적을 간략히 설명한 다음 질문

지 작성에 대한 협조를 구하였다. 보조원(5명)은 질문지

작성이 불편한 상지 절단장애(손가락, 손, 팔)인과 척수

장애인들을 보조하였다. 이들은 신체활동에 참여할 수

있으며, 인지능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질문지를 작성

하는데 별다른 문제점은 없었다.

2.4 자료처리 

이 연구에서 측정된 자료는 SPSS 21.0 프로그램을 이

용하여 빈도분석, 요인분석을 실시하였으며, Cronbach's

α값을 통한 신뢰도 검증을 사용하였다. 그리고 인구사회

학적 참여동기에 대한 차이분석을 위해서 성별은 독립t

검증(Independent t-test), 연령과 장애등급은 일원변량

분석(One-way ANOVA)을 실시하였고, 참여정도에 따

른 참여동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중다회

귀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모

든 통계적 유의 수준은 .05로 설정하였다.

3. 결과

3.1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객체화된 신체

    의식 간의 차이분석 

지체장애인들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인 성별, 연령, 장

애등급에 따른 참여동기 수준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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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보기 위하여 독립t검증(Independent t-test)과 일원

변량분석(One way ANOVA)을 실시한 결과는 <Table

3>과 같다.

<Table 3> The objectified body consciousness Variance

Analysis

Variables Group
Mean
±SD

t p

Gender

male
(n=122)

3.15
±.48

2.96 .043*
female
(n=99)

2.99
±.38

Variables Group
Mean
±SD

df F p Duncan

Age

(A) 20's
(n=37)

2.96
±.51

3 4.72 .003** A<C,D

(B) 30's
(n=64)

2.98
±.44

(C) 40's
(n=73)

3.20
±.48

(D)50's
(n=47)

3.25
±.49

Disability
rating

(A) 1grade
(n=45)

3.19
±.48

3 4.14 .007** B<D

(B) 2grade
(n=77)

2.98
±.43

(C) 3grade
(n=53)

3.10
±.53

(D) 4grade
(n=46)

3.27
±.41

*p<.05, ***p<.001

<Table 3>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성별에 따른 객체화

된 신체의식 차이분석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t=2.96, p<.05). 구체적인 차이검증 결과, 남성

(3.15±.48)이 여성(2.99±.38) 보다 객체화된 신체의식 수

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에 따른 객체화된 신체의식 차이분석 결과, 통계

적으로유의한차이가있는것으로나타났다(F=4.72, p<.01).

구체적인 차이검증 결과, 40대(3.20±.48)와 50대이상

(3.01±.58)가 20대(2.96±.51), 30대(2.98±.44)보다 객체화

된 신체의식 수준이 높게 나타났다.

장애등급에 따른 객체화된 신체의식 차이분석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F=4.14, p<.01). 구체적인 차이검증 결과, 4급(3.27±.41)

이 1급(3.19±.48), 2급(2.98±.43), 3급(3.10±.53)보다 객체

화된 신체의식 수준이 높게 나타났다.

3.2 생활체육 참여정도(운동기간, 운동시간, 

    운동강도)에 따른 객체화된 신체의식 분석 

생활체육 참여정도가 지체장애인들의 객체화된 신체

의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중다

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으며,

구체적인 하위요인(신체 감시성, 신체 수치심, 통제신념)

에 따른 분석 결과는 <Table 4>와 같다.

<Table 4> Analysis of the objectified body consciousness

in the participation rate

Independent
variable

subordina
-tion

variable
B SE β t df F

constant

Body
surveillance

3.13 .13 23.16***

3 1.87

Exercise
term

.12 .07 .14 3.08**

Exercise
time

.02 .03 .05 .81

Exercise
degree

.03 .03 .06 .94

R=.159, R2=.025, Adjusted R2=.012

constant

Body
shame

3.58 .17 19.75***

3 2.86*

Exercise
term

.12 .04 .12 1.57

Exercise
time

.01 .04 .04 .27

Exercise
degree

.08 .05 .18 2.41*

R=.201, R2=.042, Adjusted R2=.028

constant

Control
Beliefs

3.25 .26 18.91***

3 2.06

Exercise
term

.06 .30 .07 1.27

Exercise
time

.08 .05 .16 2.12*

Exercise
degree

.02 .05 .07 .98

R=.174, R2=.031, Adjusted R2=.019

*p<.05, *p<.01, ***p<.001

<Table 4>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생활체육 참여정도

에 따른 지체장애인의 참여정도(운동기간, 운동시간, 운

동강도)가 신체감시성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한 적합도를

검증한 결과, F=1.87, p>.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회귀분석의 결정

계수를 검증한 결과 R²값은 .025로 총 변량의 2%를 설명

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상의 결과에서 생활체

육 참여 정도의 하위요인인 운동기간(β=.14, p<.05)는 신

체감시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운동시간과 운동강도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

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p>.05).

참여정도(운동기간, 운동시간, 운동강도)가 신체수치

심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한 적합도를 검증한 결과,

F=2.86, p<.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났다. 회귀분석의 결정계수를 검증한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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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R²값은 .042으로 총 변량의 4%를 설명하고 있는 것으

로 분석되었다. 이상의 결과에서 생활체육 참여 정도의

하위요인인 운동강도(β=.18, p<.05)는 신체수치심에 유

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운동기간과 운

동시간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p>.05).

참여정도(운동기간, 운동시간, 운동강도)가 통제신념

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한 적합도를 검증한 결과, F=2.06,

p<.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회귀분석의 결정계수를 검증한 결과

R²값은 .031으로 총 변량의 3%를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상의 결과에서 생활체육 참여 정도의 하

위요인인 운동시간(β=.16, p<.05)은 통제신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운동기간과 운동강도

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

났다(p>.05).

4. 논의

이 연구는 생활체육에 참여하는 지체장애인의 객체화

된 신체의식에 관한 연구로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차이를 알아보고 이에 따른 참여정도가 객체화된 신체의

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규명하였다. 이에 따른

분석결과는 가설을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하면 다음과 같

다.

지체장애인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객체화된 신

체의식 간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중 첫째, 성별에 있어서

남성이 여성보다 객체화된 신체의식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에 대해 선행연구와 비교하면 조

규정[17]이 지체장애인을 대상으로 생활체육 형태에 따

른 분석에서 남성이 여성보다 객체화된 신체의식 수준이

높다고 제시하였으며, 김성진[3]의 생활체육 참여에 따른

자신감과 생활만족의 연구에서도 참여동기에 따른 성별

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고 제시하여 이 연구와 일치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남성이 여성보다

운동참여의 기회가 많고 보다 적극적인 참여에 따른 내

적욕구 해소에 대한 결과로 해석된다.

둘째, 연령에 있어서 40대와 50대가 20대보다 객체화

된 신체의식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

에 대해 선행연구와 비교하면, 박수경, 김혜민, 이현수

[18]의 생활체육 참여에 대한 신체통찰력 측정도구의 타

당성에서 연령이 증가할수록 자신의 신체에 대한 긍정적

인 사고와 함께 보다 적극적인 삶을 영위하기 위해 신체

활동에 참여한다고 하였으며, 또한 김상두, 김동원[19]의

생활체육 참여에 따른 회복탄력성에 관한 연구에서도 연

령이 증가할수록 자신의 현재 상황에 대한 대처능력 등

의 증가를 통한 보다 적극적인 신체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자신의 신체에 대한 만족도 수준이 증가된다고 제시하여

이 연구를 뒷받침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40대와 50대

가 사회적으로 왕성한 사회활동을 할 시기이며, 사회활

동 속에서 받게 되는 스트레스 등의 자극에 대한본인 스

스로가 대처하기 위한 방법적인 측면에서 생활체육에 참

여하고 이를 통해 자기 자신의 욕구충족으로 연결되어

궁극적으로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신체활동에 참여하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것으로 생각된다.

셋째, 장애등급에 있어서 2급보다 4급의 객체화된 신

체의식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에 대

해 선행연구와 비교하면, 김상두, 김동원[19]이 생활체육

참여에 따른 회복탄력성 연구에서 장애등급이 낮을수록

자신의 행동을 스스로 통제하고 어떤 문제에 직면했을

때의 대처능력 등이 높기 때문에 심리적 수준이 높게 나

타났다는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장애등급이 높을 경우 오히려 신체적 움직임의

부정확 등으로 인한 내적 갈등과 스트레스로 유발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객체화된 신체의식 수준이 낮게 나타난

것으로 생각되며, 이에 반해 장애등급이 높을수록 신체

적 움직임의 보다 높은 자율성의 확보와 더불어 운동기

능의 습득이 용이하여 다양한 참여가 가능하기 때문에

객체화된 신체의식 수준이 높게 나타난것으로 판단된다.

지체장애인의 생활체육 참여정도에 따른 객체화된 신

체의식을 분석할 결과 중 첫째, 참여정도에 따른 신체 감

시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보면, 운동기간은 신체

감시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체

감시성은 타인에 대해 자신의 신체를 감시하듯 바라보며,

신체는 통제의 대상으로 문화적 기준에 맞추려는 동시에

타인의 부정적 평가를 피하려고 하는 것을 의미한다[7].

신체 감시성에 대해 선행연구와 비교하면, 김동원[20]과

이영애, 김동원[21]의 중년 지체장애여성을 대상으로 객

체화된 신체의식과 운동지속수행에 관한 연구와 전병관,

김홍석, 이승아[22]와 김권일, 박병도, 이철환[23]의 연구

에서 생활체육 참여는 외적인 모습에 대한 신체적 아름

다움을 추구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생활체육 참여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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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참여자에 비해 신체 감시성이 높게 나타났다고 제시하

여 이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

과는 지체장애인들의 참여에 대한 지속성을 의미한다는

측면에서 지체장애인들에게 의미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

된다. 신체활동을 통하여 낮은 자존감을 운동기능의 향

상으로 자신감 등의 경험을 통하여 결과적으로 적극적인

생활체육 참여가 가능했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것으로 생각된다.

둘째, 참여정도에 따른 신체 감시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보면, 운동강도는 신체 수치심에 유의한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체 수치심은 문화적 신체

표준을 내면화함으로써 나타나는 것으로써 표준에 자신

의 신체를 비교함으로써 나타나는 자기 신체에 대한 수

치심을 경험하는 것을 의미한다[7]. 신체 수치심에 대해

선행연구와 비교하면, 김병준[24]은 목표성향이 높을수

록 생활체육 참여에 대한 재미와 흥미를 느낄 수 있기때

문에 적극적인 신체활동의 참여가 가능하다고 하였다.

다시 말해서 자신의 신체를 보다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사람은 그렇지 못한 사람에 비해 신체활동이나 운동에

참가하려는 동기가 강하고 지속적인 행동 성향을 보인다

고 한다[25]. 이러한 측면에서 운동강도가 높다는 것은

그 만큼의 목표성향이 강하고 이를 통해 자신의 운동능

력 발휘를 통한 자신의 신체에 대한 외적인 부분에 대한

의식의 감소를 가져온 결과로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것

으로 생각된다.

셋째, 참여정도에 따른 통제신념에 미치는 영향에 대

해 살펴보면, 운동시간은 통제신념에 유의한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제신념은 본인 스스로 자신의

신체를 변화시키거나 통제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을 의미

한다[7]. 통제신념에 대해 선행연구와 비교하면, 김정숙

[26]은 신체활동에 따른 통제신념에 대하여 사회적 요구

에 대한 표준화된 외모를 스스로 통제하여 내면화 할 수

있다고 제시하면서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지속적인

운동참여를 강조하였다. 이는 결과적으로 운동의 지속성

과 관련성이 있으며, 장건희, 조태수[27,28,29,30,31,32]는

생활체육 참여에 따른 내적동기와 깊은 관련성이 있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이러한 결과의 운동시간은 지속적인

운동수행을 위한 기본 토대를 마련한다는 점과 신체활

동에 참여함으로써 자신감 등의 강한 내적동기를 이끌어

내었다는 점에서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것으로 생각된다.

5. 결론

이 연구는 생활체육 참여정도에 따른 지체장애인의

객체화된 신체의식에 미치는 효과를 규명하는 연구로서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첫째, 지체장애인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성별

(남성), 연령별(40대, 50대), 장애등급별(4급)에 따른 객체

화된 신체의식 수준에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지체장애인의 생활체육 참여정도(운동기간, 운

동시간, 운동강도)는 객체화된 신체의식의 신체 수치심

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으며, 신체 감시성에서는 운동기

간, 신체 수치심에서는 운동강도, 통제신념에서는 운동시

간이 각각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하면, 지체장애인의 생활체육 참여

는 객체화된 신체의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신체적, 기능적인 부분에 대한 결함을

다양한 신체활동을 통하여 보다 자신의 신체에 대해 이

해하고 적극적인 생활체육 참여를 유도하여 적극적인 신

체활동이 가능할 수 있게끔 기회를 제공할 필요성이 있

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추후 연

구에서는 실질적으로 이들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적극

적인 신체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제한적인 요인들에 대

한 깊이 있는 연구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근간이 되는 운동시설과 프로그램의 개발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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